주교회의 제정 “성체분배에 관한 규정” 주요내용
이번에 제정된 주교회의의 “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”은 지난 70년대 말 이후 각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성체분배와 관련하여 한국교회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. 

7개항의 이 규정은 우선 평신도들에게 수여되는 성체 분배권이 “보조적이고 예외적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이것은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있더라도 성직자(사제와 부제)의 성체 분배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,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성체분배를 상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(제2조)

이 규정은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교구장에게 있으며, 교구장은 이  권한을 보좌 주교나 교구장 대리,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고, 사제들의 경우 미사를 집전하는 도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시에 평신도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제3조) 

이 규정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 규정은  (1)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자 (2) 수사, 수녀 (3)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등으로  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. (제3조 4항)

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미사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▲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가 없을 경우 ▲ 성직자가 허약 체질이거나 고령으로 성체 분배를 못하는 경우 ▲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등 입니다. (제5조)

이밖에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미사 집전자가 하듯이 성체를 스스로 모실 수 없고,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  있습니다.

지난 11월 교황청이 발표한 “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”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한 이 규정은 “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”의 구체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임의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습니다. 
당시 훈령은 “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”를 확대 해석하여 예외적인 성체분배를 통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.
